
아크릴섬유, 신수요 창출 시급
중국·동남아 시장도 일본에 빼앗겨 … 국내수요 급감추세

아크릴섬유 시장이 내수감소 및 수출저조로 정체현상을 보임에 따라 제품차별화를 통한 신수요 창

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국내 아크릴섬유 수요는 1만9 7 7 0톤으로 9 5년 3만7 3 4 2톤에 비해 47.1%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 아크릴 시장

을 양분하고 있는 한일합섬

과 태광산업의 9 5년 아크릴

섬유 생산은 각각 9만3 0 0 0톤,

7만8 0 0 0톤으로 9 4년 1 9만3 4 5 7

톤에 비해 11.6% 감소한 1 7

만1 0 0 0톤에 머문 것으로 알

려졌다.

더욱이 수출에 있어서도 9 4

년 1 6만2 8 5톤 대비 4 1 . 4 %

감소한 9만4 0 0 0톤에 머문데

이어 9 6년 들어서는 수출이 감소,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출·내수부문이 고전을 면치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 아크릴 생산기업들이 수출부문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아크릴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 국내시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동남아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의 아크릴섬유 생산능력은 일산 1 1 8 4톤으로 아사이가세이 2 8 0톤, 미쓰비시레이온 2 8 6톤, 엑스란

1 6 7톤, 기타 4 5 1톤이며 4 0만톤의 아크릴 생산량 중 5 0 %인 2 0만톤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9 6년 중국의 아크릴 수요가 2 0만톤 증가, 총 4 0만톤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

출을 통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동남아 현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9 0년들어 국내기업에 빼앗겼던 국제시장에서의 주

도권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아크릴 생산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아크릴 생산기업들은 쉐타,모포 등 의류용 일변도의 생산에서 벗어나 폴리에스터섬유와

의 혼방을 통한 복합섬유 생산을 확대할 전망이며 항균, 항취 등 새로운 기능을 부가한 섬유 생산

및 산업용 섬유소재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산부도 비의류용(산업용) 섬유소재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공업용, 토목·건축용, 수산·해양

용 등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개발에 2 0 0 0년까지 총 4 6 8억원(정부지원 2 4 2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

져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아크릴섬유 가격은 A N가격이 9 6년들어 1 0 %정도 하락함에 따라 9 6년1월 파운드당 1 4 0 0원에서

7.1% 하락한 1 3 0 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 8만톤의 아크릴을 생산해오던 태광산업이 6월중순 시작된 노사분규로 생산차질이 빚어져

소폭의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6 / 1 2 / 2 >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구 분

수 량

1 9 9 3 1 9 9 4 1 9 9 51 9 9 2

생 산

수 입

공급계

내 수

수 출

수요계

재 고

187 007
17 710

204 717
27 576

162 300
189 876

9 531

Acrylic SF 수급추이

191 433
12 411

203 844
27 836

164 126
191 962

9 002

2.4
▽29.9

-
-

1.1
1.1

▽5.6

193 457
13 121

206 578
37 342

160 285
197 627

4 832

1.1
5.7
1.3

34.2
▽2.3

10.0
▽46.3

171 000
13 770

184  770
19 770
94 000

113 770
8 300

▽11.6
4.9

▽10.6
▽47.1
▽41.4
▽42.4

71.8




